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주 은혜임을

기도 ┃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해 주세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야고보서 3:3~5

✜ 세 가지 예를 들어,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쉬운성경] 3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4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1. 3~5절에 나오는 세 가지 예를 찾아봅시다. 

작은 것은 무엇이고 큰 것은 무엇인가요?

            2. 재갈과 키는 작지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삶의 이야기

1.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달라진 적이 있나요? 어떤 말이었나요?

2. 내 한 마디로 누군가의 기분이 달라진 적이 있나요?

축복 ┃ 작은 재갈이 말을 이끌고 작은 키가 배의 길을 정하듯,

       (      )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 주세요.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10월 넷째 주 (1)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 은혜임을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기도 ┃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족이 말씀을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시편 19:1~4

✜ 하늘과 해와 별이 소리 없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노래하는 시예요.

[개역개정]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쉬운성경]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2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 줍니다. 3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4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1. 1절에서 하늘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2. 하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퍼져 나간다고 하나요?

삶의 이야기

1. 자연을 보면서 “우와”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나요? 

2. 가장 최근에 밤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인가요?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봅시다. 

축복 ┃ 하늘과 해와 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      )이/가 그 찬양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하늘이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하늘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시 

보며 감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10월 넷째 주 (2)

나를 향한 주의 사랑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